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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제목 : “공산품 ‘살생물질’ 확인하고도, 쉬쉬하는 정부”

(’17.1.11, 이데일리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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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사내용

□ 공산품 4품목의 살생물질 성분 비공개와 관련하여 환경부와

산업부가 관리책임을 놓고 팔밀이,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음

□ 공산품 4품목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시점은 아직 결정 안돼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(환경부 합동)의 입장

□ 공산품 4품목(워셔액, 부동액, 습기제거제, 양초)의 성분 비공개와

관련하여 환경부와 산업부가 관리책임을 놓고 부처간 팔밀이를

하거나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보도는 오해를 불러

일으킬 수 있음

□ 지난 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「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

(‘16.11.29)」을 수립하여 공산품 4품목을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이관

하여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(이하 ‘화평법’)」에 따른

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하기로 협의한 바 있음

□ 향후, 공산품 4품목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여 해당 제품에

함유된 살생물질 성분을 공개하도록 하겠음

□ 환경부가 공산품 4품목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령*을

행정예고하고, 금년 상반기 중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할 예정

*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·표시기준(환경부 고시)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
배진석 과 장 (043-870-5454)
유경옥 연구사 (043-870-545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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